
  

   광주사회서비스원, 소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마련 위한 

   한·일 국제세미나 국회에서 공동개최 

      

○… 25일 광주사회서비스원(원장 김대삼)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혜영

(더불어민주당), 이종성(국민의힘), 장혜영(정의당) 등 3당 국회의원, 

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연대와 함께 ‘신경·근육 장애인의 생명권 

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·일 국제세미나’를 

개최했다고 밝혔다. 

  사진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이 ‘한국 신경·근육

장애인 돌봄체계 실태 현황’을 발제하고 있는 모습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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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 보도자료>

□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국회에서 신경·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

장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 국제 세미나를 공

동개최했다.

□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5일 오후1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

세미나실에서 최혜영(더불어민주당), 이종성(국민의힘), 장혜

영(정의당) 등 3당 국회의원,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연대와 함

께 한일 신경·근육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토

론회를 펼쳤다고 밝혔다.

□ 이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최근 통합한 광주복지연구원이 

수년 전부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육장애인 

실태조사, 루게릭 장애인 생애사 연구 등 소수 장애인의 실태와

복지 증진을 위해 이어온 연구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, 장애인

정책에 관심 가져온 최혜영 등 3당 국회의원들의 제안에 의해 

이뤄졌다고 알려왔다.

□ 세미나에서는 일본 후나고 야스히코 참의원(레이와신센구미

당)이 ‘일본 신경·근육장애인의 개호 보장’에 대해 발제

했으며,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

가 ‘일본 신경·근육장애인 의료행위 가능성’을 주제로 토

론에 나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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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측에서는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이 

‘한국 신경·근육장애인 돌봄체계 실태 현황’을, 한국근육

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대표가 ‘최중증 신경·근육

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정책’을 각각 발제했으며, 

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희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.

□ 세미나를 주최한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은 “광주시는 

근육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할 정도로 

장애인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왔으며, 그 

연장선상에서 광주 사서원의 한 축이 된 광주복지연구원의 

소수 장애인에 대한 연구 노력이 있었다”며 “이번 한일 

국제 컨퍼런스로 양국의 소수 장애인 연구와 정책 교류가 

활발해지기를 바라며, 나아가‘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

광주’를 내실화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      


